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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을 계획하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봅시다.

                                                                     

                                                                     

                                                                     

                                                                     

 

4.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꿈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준비하고 키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기

고 치유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꿈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하가다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 41:38]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5월 1일

하나님의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01장

  - 성경읽기 : 창 41:37-45 (구약 64면)

  - 말씀나눔 : 하나님의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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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문 배경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극찬

하고, 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보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38-39절).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여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합

니다(40-41절).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 사슬을 주고, 버금 

수레에 태워 애굽 사람들 앞을 돕니다(42-43절). 바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애굽식 이름을 하사하고, 애굽 제사장 딸과 결혼시켜 애굽 궁정의 일원이 되

게 합니다(44-45절). 특히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인 온의 제사장 가문

과 결혼시킨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로, 요셉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바로

의 친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라는 맨 밑바닥 인생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

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

하는 것이며,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잠 9:10). 바로까

지 인정할 정도로 지혜롭고 명철했던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모든 일은 하나

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16, 25, 28, 32절). 그리고 하

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 세우셨습니다(시 54:4). 

1. 말씀 관찰

 1) 바로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나요?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

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38절). 바로 주변에는 학식이 깊은 사람, 탁월한 

정치인, 치밀한 행정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정치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내용, 말하는 자세, 말하고 있는 확신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말은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

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2)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나요? (3절)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결재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총리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

히고 글 사슬을 목에 걸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의 신분을 한

눈에 알아볼 버금 수레에 하사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

었습니다. 

   바로는 죄수에 불과한 요셉에게 왜 이토록 과분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

까? 요셉이 세상을 구원할 준비된 리더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37절). 하나님의 때에 꿈이 성취

되었습니다.

2. 말씀 적용
 1) 하나님이 나의 꿈을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2)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또는 어
떻게 섬기고 싶은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